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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

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이며,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함.

◦ 2015년도에는 체리, 노지포도, 시설포도, 닭고기, 밤 등 5개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품

목으로 선정되었으며, 4,610호 농가를 대상으로 약 1,150억 원이 지급됨.

  - 그중,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폐업지원 신청 농가수는 각각 3,702호와 681호이며, 

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각각 1,406ha와 269ha임.

◦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전체 포도농가의 12.6%(2014년 기준)이고 대부분 포도 주산

지에 분포하며,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평균 재배규모가 0.4ha인 영세한 고령농임.

  -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집중되어 있으며, 두 지역의 신청 

면적은 전체 포도 폐업 신청 면적의 76.3%에 달함.

  -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은 노지포도 64.9%, 시설포도 

39.4%임.

  -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%이고,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재

배면적이 0.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비중은 노지포도 75.1%, 시설포도 74.7%임.

◦ 폐업지원에 따른 포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 및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, 

타 작목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됨.

  - 포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약 10%(2014년 기준)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, 

이에 상응하여 가격도 상승할 전망

  - 폐업지원으로 전국 포도농가 평균 재배면적은 0.50ha에서 0.52ha로 증가하고, 경영

주 평균 연령은 65.2세에서 64.4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

  -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상당수가 기타 과수(자두, 복숭아, 사과, 살구 등)로 작목을 

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보임.

◦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여 포도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, 

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

  - 폐업 이후 작목 전환 시, 대체작목에 관한 정보와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

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,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.

  - 또한 수혜농가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

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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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

1.1. FTA 폐업지원제도란?

□ 폐업지원제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

제도와 함께 추진되는 단기 직접피해보전제도임.

◦ ｢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

ʻFTA 농어업법ʼ)｣에 의거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

이 해당 품목의 재배 ․ 사육이 더 이상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, 이

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

으로 함.  

◦｢FTA 농어업법｣시행령 제6조에 의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

목 중 다음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 대상품목으

로 선정됨.

- 첫째, 재배·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크고, 폐업 시 

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

- 둘째, 재배·사육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재배 ․ 사육하여 수익을 

얻기 어려운 품목

- 셋째,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

심의·의결로 인정된 품목

◦ 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

로 지원

- 해당 연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․사육하고,
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(미등록 시 등록 후 신청 가능),

-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․토지․입목 

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,

-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

◦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철거․폐기 면적에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

3년치를 곱하여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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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종작물: 철거․폐기 면적×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×3년

- 축산일반: 출하 마릿수×연간 마리당 순수익액×3년

- 낙    농: 농가당 평균 납유량×연간 ℓ당 순수익액×3년

- 산 란 계: 사육 마릿수×마리당 연 평균 순수익액×3년

1.2. FTA 폐업지원제도 추진 실적

□ 한․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｢FTA 농어업법｣이 제정되고 

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었으며, 그 일환으로 실제 수입피해 발생 

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까지 폐업지원제도 운용

◦ 2004~2008년 기간 복숭아, 시설포도, 키위에 대해 총 2,377억 원

의 폐업지원금 지급

- 5년간 복숭아 폐업면적은 5,225ha, 시설포도와 키위는 각각 482ha와 

106ha

표 1.  2004~2008년 폐업지원금 지급 실적

단위: ha, 억 원

구  분
2004 2005 2006 2007 2008 소  계

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

복숭아 490 169 1,202 406 1,516 501 1,335 450 682 269 5,225 1,796

시설포도 69 72 106 109 146 150 99 106 62 93 482 530

키  위 14 6 30 15 36 17 18 8 7 5 106 51

소  계 573 247 1,337 530 1,698 668 1,452 564 752 367 5,812 2,377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□ 한․EU, 한․미 FTA 대응 차원에서 2011년 ｢FTA 농어업법｣이 전면 

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피해 품목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

폐업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함

◦ ｢FTA 농어업법｣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 기준, 

대상품목 범위와 선정 방식, 시행기간 등이 변경됨.

- 지급액 산출 기준은 3개년분 ʻ순수입ʼ에서 3개년분 ʻ순수익ʼ으로 변경

되었고,

※ 순수입: 조수입-경영비, 순수익: 조수입-생산비 

“2004~2008년

복숭아, 시설포도, 키위 

대상 폐업지원금 

2,377억 원 지급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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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13년도와 2014년도 

한우농가 대상 각각 

폐업지원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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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품목은 복숭아, 시설포도, 키위 등 특정 품목에서 실질적으로 수

입피해를 입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설투입비가 크고 재배․사육 기간이 

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고,

- 대상품목 선정 방식도 ʻ사전ʼ 지정에서 ʻ사후ʼ 선정으로 변경되었으며,

- 시행기간은 당초 2004~2008년에서 한․EU FTA 발효 이후 5년

(2011~2015년)으로 특정함. 

□ ｢FTA 농어업법｣ 개정 이후, 2013년도와 2014년도에 FTA 피해 

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

◦ 2013년도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으로 

선정되었고, ʻ한우ʼ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1,962억 원 지급

- 폐업을 신청한 한우농가 18,260호 가운데 실제로 폐업한 농가를 대상

으로 2년에 걸쳐 각각 819억 원(ʼ13년)과 1,143억 원(ʼ14년) 지급

※ 당초 배정된 예산(300억 원) 부족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됨.

표 2.  2013년 폐업지원금 신청 현황 

품목

신청대상 신청현황

농가수

(호)

마리수

(천 두)

농가수

(호)

마리수

(천 두)

지급단가

(천 원/두)

지급금액

(백만 원)

한우

번식우(암)

141,495

1,740

18,260

180 899 161,887

비육우(수) 1,070 70 811 56,439

소계 2,810 250 - 218,326

주: 신청과정에서의 기재 오류, 심사에서 탈락, 신청 취소 등의 이유로 신청현황과 실제 지급현황이 상이함. 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◦ 2014년도에 조, 수수, 감자, 고구마와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

직불금 지급품목으로 선정되었고, 그중 번식우(한우송아지) 농가를 

대상으로 폐업지원금 196억 원(신청금액 기준) 지급

- 폐업 신청 대상 농가(6만 9천 호) 중 약 4.4%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

였고, 신청 두수는 2만 3천 두로 전체 신청 대상 두수의 3.5% 수준임.

표 3.  2014년 폐업지원금 신청 현황 

품목

신청대상 신청현황

농가수

(호)

마리수

(두)

농가수

(호)

마리수

(두)

지급단가

(천 원/두)

지급금액

(백만 원)

번식우

(한우송아지)
69,075 652,965 3,010 22,828 886 19,601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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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신청결과

2.1. 2015년도 폐업지원 추진 경과 

□ ｢FTA 농어업법｣에 근거 11개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

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고, 그중 5개 품목이 폐업지원 대상품목 

요건 충족

◦ 옥수수, 녹두, 대두, 감자, 고구마, 체리, 멜론, 노지포도(4~7월 

출하), 시설포도(8~12월 출하), 닭고기, 밤 등 11개 품목이 FTA 

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충족함.

◦ ｢FTA 농어업법｣시행령 제4조에 의거,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

는 폐지되거나,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품목 중, 다음의 3가지 

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됨.

- (요건 1) ｢FTA 농어업법｣ 시행령 제7조에 의거, 협정의 이행에 따라 

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하고,

- (요건 2) 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

과하고,

- (요건 3)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

◦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11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

급 대상품목 중 체리, 노지포도, 시설포도, 닭고기, 밤 등 5개 품목

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선정(ʼ15. 5. 19.)
- 6월 18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이 고시되었고, 고시

일 이후 2개월간(6. 18.~8. 17.)의 신청기간이 주어짐.

□ 총 4,610호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이 이루어졌고, 폐업지원금으로 

약 1,150억 원이 지급됨.

◦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수가 3,702호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

시설포도(681호), 밤(114호), 닭고기(70호), 체리(13호) 순임.

- 폐원 면적도 노지포도가 1,406ha로 가장 컸고, 그 다음이 밤(283ha), 

시설포도(269ha), 체리(3ha) 순임.

“2015년도 체리, 

포도(노지/시설), 밤, 

육계농가 대상 

폐업지원금 

1,150억 원 지급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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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포도 폐업지원 신청 

농가 대부분은 

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

분포하는 평균 67세 

이상의 고령농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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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 포도 폐업지원 신청결과 분석1)

□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 대부분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 포도 

주산지에 집중됨.

◦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한 농가의 

비중이 각각 56.1%와 24.0%임. 

-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이 전체 신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

54.1%와 24.8%임.

-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노지포도 재배면적에서 폐업지원 신청 면적

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.2%와 18.7%임.

 

◦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한 농가의 

비중이 각각 24.1%와 39.4%임. 

- 두 지역의 신청 면적이 전체 신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

18.9%와 43.4%임.

-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시설포도 재배면적에서 폐업지원 신청 면적

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.3%와 6.0%임.

◦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다음으로 포도 재배면적이 큰 경기도의 경우, 

포도 폐업 신청률이 가장 낮음.

- 반면, 포도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라남도의 경우, 노지포도

와 시설포도 폐업 신청률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□ 2014년 기준,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수는 전체 농가의 12.6%이고, 

평균 67세 이상의 고령농이 대부분임.

◦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65~79세에 집중되었으

며, 그 비중은 55.8%임.

- 80세 이상까지 포함할 경우, 전체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64.9%

가 65세 이상의 고령농임.

◦ 반면,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55~69세에 집중

되었으며, 그 비중은 55.3%임.

- 전체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은 39.4%임.

1) 본 분석 결과는 2015년 10월 14일까지의 신청현황에 기초한 것이며, 신청과정에서의 

기재 오류, 심사에서 탈락, 신청 취소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현황과 상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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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 연령대별 포도 폐업 신청 농가수 분포

      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□ 포도 폐업지원 신청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1%이며, 신청 농가당 

평균 재배면적은 0.4ha로 전국 평균 재배면적(0.5ha)보다 작음.

◦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0.1ha 이상 

0.5ha 미만이며, 그 비중은 75.1%임.

-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

0.1~0.5ha 구간에 분포하며, 그 비중은 74.7%임.

◦ 결국, 포도 폐업지원 신청 농가는 재배규모가 영세한 고령농이 대

부분임.

- 노지포도 폐원 신청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평균 재배면적은 

0.38ha로 전체 신청 농가 평균 재배면적(0.41ha)보다 작음.

- 시설포도 폐원 신청 농가의 경우, 65세 이상 고령농의 평균 재배면적은 

0.35ha로 전체 신청 농가 평균 재배면적(0.40ha)보다 작음.

그림 2.  규모별 포도 폐업 신청 농가수 분포

       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“포도 폐업지원 신청 

면적은 전체 

재배면적의 약 11%, 

신청 농가당 평균 

재배면적은 0.4ha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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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00년대 들어 포도 

재배면적과 생산량 

지속적인 감소 추세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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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파급효과

3.1. 국내 포도산업 현황 및 과제

□ 2000년대 들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

추세를 보임.

◦ 2000년 전국 포도 재배면적은 2만 9천 ha였으나 2014년 1만 6천 

ha까지 감소

- 2000~2014년 기간, 전국 포도 재배면적은 44.0% 감소했고, 연평균 

감소율은 -4.1%임.

- 동 기간 전국 포도 생산량은 47만 6천 톤에서 26만 9천 톤으로 43.5% 

감소했고, 연평균 감소율은 -4.0%임.

◦ 국내 포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, 포도 수입량은 

급증하는 추세를 보임.

- 2000~2014년 기간, 포도 수입량은 8천 톤에서 5만 9천 톤으로 6.5배 증가

그림 3.  포도 재배면적,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 추이

          자료: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;, GTIS(www.gtis.com).

□ 포도의 소득률과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다른 과실류(사과, 배, 

복숭아)와 쌀에 비해 높은 편임.

◦ 2003년 이후 포도 소득률은 다른 과실류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

을 유지하였고, 논에서도 포도가 재배되는 가운데 그 대체작목인 

쌀의 소득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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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년 포도(노지)의 소득률은 66.6%이고, 사과, 배, 복숭아와 쌀은 

각각 61.4%, 54.4%, 64.7%와 58.1%임. 

그림 4.  주요 과실과 쌀의 소득률 변화 추이

            자료: 농촌진흥청(각 연도)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.

◦ 2014년 기준, 포도의 10a당 소득액은 366만 원으로 다른 과실류

(사과, 배, 복숭아)에 비해 컸고, 쌀(62만 원)보다는 훨씬 큰 것으

로 나타남.

- 같은 해 사과, 배, 복숭아의 10a당 소득액은 각각 342만 원, 273만 원, 

314만 원임.

표 4.  주요 과실과 쌀의 소득현황(2014년)

단위: 천 원/10a, %

품 목
조수입

(A)

경영비

(B)

소 득

(C: A-B)

소득률

(C/A)

사 과 5,566 2,149 3,417 61.4

배 5,020 2,291 2,730 54.4

복숭아 4,850 1,710 3,139 64.7

포도(노지) 5,491 1,832 3,659 66.6

쌀 1,058 443 615 58.1

자료: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분석 자료;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.

◦ 포도의 소득률은 다른 과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, 가격 하락 등으

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.

- 포도(노지) 소득률은 2004년 75.3%에서 2014년 66.6%로 하락

- 2014년 노지포도 도매가격은 kg당 2,246원으로 과거 5개년 평균가격

(2,625원/kg) 대비 14.4% 하락

- 시설포도 도매가격은 kg당 4,529원으로 과거 5개년 평균가격(5,587

원/kg) 대비 18.9% 하락

“포도 소득률(66.6%)과 

단위면적당 

소득액(366만 원/10a)은 

다른 과실류(사과, 배, 

복숭아)와 쌀보다 높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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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내 포도산업의 당면 

과제는 재배규모의 

영세성과 농가 

경영주의 고령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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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재배규모의 영세성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도 포도산업의 

당면 과제임.

◦ 포도 재배면적이 1.0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58.2%로 사과

(40.9%), 배(45.7%)와 복숭아(49.1%)보다 훨씬 높음.

- 0.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28.1%로 역시 사과(17.7%), 배

(23.1%)와 복숭아(22.5%)보다 높음.

◦ 전체 포도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

55.7%로 사과(46.2%), 배(49.5%)와 복숭아(48.7%)보다 높음.

- 경영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19.6%로 역시 사과

(12.6%), 배(13.8%)와 복숭아(15.1%)보다 높음.

그림 5.  주요 과실의 농가당 재배면적과 경영주 연령 분포

자료: 통계청 농림어업조사.

3.2. 포도 폐업지원에 따른 파급효과

□ 폐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

상승함으로써 포도농가의 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

◦ 폐업지원 면적은 총 1,675ha로 2015년 재배면적(15,397ha) 대비 

약 11% 감소할 전망  

- 과거 5개년 평균 단수(1,601kg/10a)를 기준으로 생산량은 약 2만 7천 

톤 감소하여 포도 총 생산량은 2014년 대비 약 10% 감소할 것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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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주가 고령인 한계농 위주의 폐업이 

이루어짐으로써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경영주의 평균 

연령이 낮아지는 효과 기대

◦ 재배규모가 0.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폐업 신청 비중이 높아 호

당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

- 폐업 신청 농가 중 재배규모가 0.5ha 미만인 농가의 수는 약 3천 호

이며, 전체 폐업 신청 농가의 75%를 차지함.

- 폐업에 따른 전국 포도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.50ha(2014년 기준)

에서 0.52ha(지원 기준)로 증가할 전망

◦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의 신청 비중이 높아 포도농가 고

령화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.

- 폐업 신청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 수는 약 1,800호

이며, 전체 폐업 신청 농가의 45%를 차지함.

- 폐업에 따른 전국 포도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.2세(2014년 기

준)에서 64.4세(신청 기준)로 줄어들 전망

그림 6.  전체 포도농가와 폐원 신청 농가의 재배면적과 경영주 연령 분포

자료: 통계청 농림어업조사. 폐업 신청 현황 자료.

□ 그러나 폐업지원 이후 신규 농가 진입이 예상되나 그 규모는 크지 

않을 것으로 보임.

◦ 한․칠레 FTA 발효 후 실시했던 폐업지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, 일

부 농가가 폐원하는 동시에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도 나타날 

수 있음.

- 2004~2008년 한 ․ 칠레 FTA 폐업지원 결과, 복숭아 폐원 규모는 

5,225ha이며, 폐업지원 기간 실제 감소한 재배면적은 3,242ha로 동 

기간 신규로 증가한 면적은 1,983ha임.

“폐업지원으로 포도농가 

호당 평균 재배면적 

다소 증가, 경영주 평균 

연령 다소 감소 전망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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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포도 폐원 후 

대체작목의 생산량 

증가로 풍선효과가 

나타날 수 있음”
www.krei.re.kr ∙ 11

- 시설포도의 경우 폐업지원 기간 재배면적이 오히려 368ha 증가했으

며, 폐원 규모(482ha)를 감안하면 동 기간 신규로 증가한 면적은 

850ha에 달함. 

◦ 단, 최근 포도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, 노동

력 확보의 어려움 등 생산여건이 악화되어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의 

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 

표 5.  한 ․ 칠레 FTA 폐업지원 시기 복숭아와 포도(시설) 재배면적 변화

단위: ha

구  분

재배면적
폐원 규모

（D)

신규 증가

면적

(E: D-C)

2003년

(A)

2008년

(B)

감소분

(C: A-B)

복숭아 15,880 12,638 3,242 5,225 1,983

포도(시설) 1,641 2,009 -368 482 850

자료: 통계청 농업면적조사;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□ 포도 폐원 후 재배하는 대체작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풍선효과가 

나타날 수 있음.

◦ 폐원 이후 작목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, 대체작목의 재배면적 확

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해당 작목의 기존 재배농

가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- 특히, 다른 경종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은 과수 폐원 농가의 경우 기대 

수익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과수로 작목을 

전환할 가능성이 큼.

- 경상북도 Y시의 포도 폐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목 전환 

의향조사에서,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두, 복숭아, 사과, 살

구 등의 과수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중이 약 47%에 달하

는 것으로 나타남.

- 충청북도 D군의 경우, 조사대상 100호 농가 중 56호 농가가 폐업 후 

복숭아, 딸기, 자두 등의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겠다고 밝혔고, 특용

작물, 채소와 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각각 11호, 5호와 3호였음

(충청북도 D군청).

◦ 그러나 지역별 농업 생산 여건에 따라 폐원 농가의 대체작물 선호

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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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수 생산에 있어 판로 확보, 재배기술 전수 등이 중요한 만큼, 과수

산업이 이미 특화되어 유통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생산자조

직이 구성되어 정보와 기술 공유가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 품

목을 대체작목으로 선택하는 농가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

- 특히, 과수 품목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재식에서 수확까

지 4~5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영세농과 고령농은 대체작목으로 과

수 품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

※ 풍선효과: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면,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

가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냄. 여기서는 폐업지원으로 포도 재배면적이 감소

하는 대신 대체작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

뜻함.

 

그림 7.  경상북도 Y시 포도 폐업 신청 농가 대상 작목 전환 의향조사 결과

주: 경상북도 Y시 전체 폐업 신청 농가 중 10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, 복수의 대체작물을 선정한 농가도 있음.
자료: 경상북도 Y시 농업기술센터.

“단, 지역과 농가의 

특성에 따라 풍선효과 

상이할 것으로 예상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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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영세 고령농 중심의 

폐원으로 포도산업 

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

될 것으로 예상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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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시사점

□ 영세 고령농 중심의 폐원으로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

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면서 포도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

될 것으로 예상

◦ 폐업지원을 통한 포도산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지만, 

국산 과일은 물론 수입포도를 비롯한 각종 수입과일과의 경쟁이 심

화되는 가운데 포도 가격 상승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

기대할 수 있음.

□ 폐업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포도산업의 근본적 

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◦ 포도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에 걸친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노동력 

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 ․ 장기적 대책 

마련 시급

- 경상북도 Y시와 충청북도 D군의 폐업지원 신청 농가 중 대부분이 고

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음.

□ 폐업 이후 작목 전환 시, 대체작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술지도를 

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

◦ 폐업지원과 함께 다양한 대체작목을 보급함으로써 특정 작목으로

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풍선효과를 최소화해야 함. 

-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지역의 중․장기적 농업발전의 틀 안에

서 대체작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, 그에 따른 기술지도 서

비스를 병행해야 함.

-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

폐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

- 폐업지원제도와 연계한 ʻ농업경영컨설팅사업ʼ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

경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함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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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폐업지원이 해당 산업의 갑작스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

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◦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

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, 특정 산업의 갑작스런 위축은 경

합관계에 있는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지

고, 

한 번 잠식된 시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짐.

- 따라서 폐업 신청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

등의 방식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

□ 농가의 영농일정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, 지자체 

담당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

◦ 전산입력시스템(Agrix)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

이며,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

해야 함. 

- 특히, 농가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

(홍보 강화)과 농가의 영농일정(수확 전, 재배, 수확 후 과정)을 충분

히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함.

- 예를 들어, 포도 폐업신청 농가에 지원 대상자 확정 여부를 조속히 통

보하여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다음해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

시간을 확보하도록 함. 

□ 제도 시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

방지해야 함.

◦ 폐업지원 대상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인적․비용적 한계로 인해 사후

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인력과 비용 투입 계획 등을 

포함한 사후관리방안의 사전 수립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

- 특히, 부부를 개별 농업경영체로 인정하고 일부 부분폐업을 허용한 

만큼, 이를 중점 관리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

사전에 차단해야 함.

“폐업지원 후 철저한 

사후관리로 제도의 

효율성과 효과성 제고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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